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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야따스’에서 – 2

제가 필리핀 빠야따스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

나는 영양실조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급식이었습니다. 요

즘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커져 직

접적인 굶주림으로 사망하는 아이들은 많지 않은 걸로 알

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실조 상태의 아이들은 가벼운 질

병이 중증으로 옮아가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경제적으로

나 위생적으로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 제때에 적절한 치료

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

기 때문에 영양실조 상태의 아이들에게 한 끼 식사의 의미

는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을 넘어 생명이며 희망입니다.

영양실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은 일회성이 

아닌 최소한 6개월 동안 지속해야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

문에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이 일을 처음 시

작할 때는 삼십 명의 아이들에게 6개월 동안 급식할 수 있

는 비용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당연히 6개월 후에는 중단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고 또 중단

할 때 중단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었습

니다. 다행히 한국에 계시는 한 수녀님께서 급식이 중단된

다는 소식을 우연히 들으시고 안타까운 마음에 급식이 중

단되지 않도록 후원 미사를 주선해 주셨고, 또 다른 수녀

님께서는 몇몇 지인들에게 부탁해 작은 후원 모임을 만드

셨습니다. 30명의 가난한 아이들이 굶지 않았으면 하는 소

박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급식을 돕기 시작 한 이 모임

은, 현재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빠야따스뿐만 아니라 

베트남, 페루, 에티오피아 등지의 가난한 아이들에게도 무

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만난 적도 없고 얼

굴도 이름도 모르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

고자 하시는 후원자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이들을 일회성이 아니라 지

속적으로 돕는 것은 ‘나눔의 기쁨’을 알 때 가능할 것입니

다. 우리는 보통 줄 때 보다 받을 때 더 큰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받을 때 얻는 기쁨이 소낙비라

면 나눌 때 얻는 기쁨은 가랑비인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

름 한낮에 내리는 소나기는 뜨거운 대지를 순식간에 식혀

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시원함은 잠시뿐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특히나 한꺼

번에 내리는 비는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흘러가버립니

다. 하지만 조금씩 오랫동안 내리는 가랑비는 언제 더위를 

식혀주는지도 모르게 더위를 식혀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땅으로 스며들어 나무에도, 꽃에도, 풀에도 생명을 불어넣

어 줍니다.

받을 때 얻는 기쁨이 소낙비처럼 한꺼번에 와서 잠시 머

물다 잊혀지는 것이라면, 나눌 때 얻는 기쁨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스며들어 어느새 우리의 삶에 행복을 불어넣어 줍

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지금 십이월, 적지만 내가 가진 

것을 어려운 이들과 나누며 행복하게 한 해를 마무리했으

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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